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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안
에서 누리게 하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나 생명나무의 열매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비로소 선악을 알게 된
다든지, 영생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는 것을 이미 강조한 바 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
다는 것도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는 것은 하나님
께서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케 하실 분이 아니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 있지 않는가! 
생명나무는 생명과 영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리는 실물 교훈이었다. 

생명나무는 단순히 살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는 영생의 
나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다(요 11:25-26).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다(요 6:63). 그래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요 6:68) 예수님을 떠나지 않
겠다고 고백한 것이다. 결코 주리지 않고 죽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님이시기 때문에(요 6:35, 51) 그를 믿는 자는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
터 영생을 가진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쫓겨나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먹고 누리게 하셨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영생을 죽어서나 누리는 것
으로만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먹고 누릴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계 2:7), 영원한 천국에 생명나무와 과실
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계 22:2).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 생명과 영생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
는 자들에게 주시며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생명은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쓴다고 말씀하셨다
(요일 5:11-13).  

따라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영생의 근원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
수님을 떠나서는 생명과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과 영
생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 나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배
우고 실천하고 전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가 먹고 누리는 생명나무의 열매이다. 예
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오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는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영생과 치유와 회복, 변화와 성장과 성숙,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와 평강과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것 등등의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나무의 열매
가 아닌가! 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먹고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생명처럼 믿고 굳게 
붙잡고 서서 담대하게 전해야 할 것이다.


